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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08:00 배포 2023. 12. 19.(화) 08:00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ㅇㅇ’ 운영자 검거
-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조
- 웹소설 약 2만 7천 부 불법 공유로 업계에 막대한 피해 준 사이트 운영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 7천 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광고 등 수익 3억 4천만 원(잠정)을 

취득한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23년 한해 약 2,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압수수색 결과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제공조로 피의자 검거,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 운영 사실도 확인

 평범한 소설 비평 사이트로 위장, 웹소설 불법 공유로 수억 원 광고 수익 취득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쉼터ㅇㅇ’ 사이트의 경우,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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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는 위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쉼터ㅇㅇ’ 범행 개요]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웹소설 등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제공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고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

이고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하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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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

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쉼터ㅇㅇ’ 압수수색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호 (044-203-2496)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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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쉼터 ᄋᄋ’ 압수수색 현장 사진


